
□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위해 방한 

중인 모리 다케오(森 健良) 일본 외무사무차관과 6.8.(수) 오후, 

첫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실시하였다.

□ 양 차관은 최근 엄중한 국제정세 하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 

불가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고, 특히, 최근 한반도 상황을 비롯한 

다양한 지역·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한일·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

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. 

□ 조 차관은 한일 관계 개선이 상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

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 ◦ 양측은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며 

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 

 ◦ 또한, 조 차관은 한일 간 인적교류 재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

김포-하네다 노선 재개 등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

정비되도록 양국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.

 ◦ 한편 조 차관은 동해상 해양조사 관련, 유엔해양법협약 등 

국제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임을 재차 

분명히 하였다.

□ 한편,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모리 차관을 접견하여 한일 

관계 및 지역・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, 한일 관계 

개선을 위한 모리 차관의 역할을 당부하였다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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